
에코테크, 환경호르몬 없는 PVC용 가소제 개발

환경벤처기업인 에코테크(대표 이완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곽승엽 교수연구팀과 공동으로 환경호르몬이

없는 PVC(Polyvinyl Chloride) 제조용 가소제를 개발했다.

가소제는 플래스틱에 첨가해 열가소성을 높여 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용이하게 하는 유기화학물질이다.

곽승엽 교수연구팀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우수한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환경호르몬이 없는 가소제를 개발하

고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EU 등에 특허를 출원했다.

에코테크는 2002년 10월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진공가압 용매추출 등의 테스트에서도 기존의

Phthalate계인 DOP 가소제와는 달리 신규 개발한 가소제를 사용해 만든 연질PVC필름은 맹독성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질 PVC는 식품, 의약품 포장재 및 유아용완구 등에 사용된다.

에코테크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신 가소제의 대량생산체계 구축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상용화를 위

해 충남 서산에 파일럿플랜트를 완공했으며, 2003년 말부터 <Hypersizer> 상품명으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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